
리포트

www.yonhapimazine.com  I  209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이는 2019년 ‘다’등급보

다 2단계 상향된 등급이며 창립 이후 최고 성적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249개 광역·기초단체 지

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개 세부 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검증해 가∼마 5개 등급의 

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단순 기관방문 평가가 아닌 권역별 집체심사와 기관별 

현장 심사를 병행한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평가로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검증받는 평가였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재난 안전 관

련 사망률 및 재해율,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전 분야에서 임직원이 노

력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은 부분도 눈여겨볼 점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동반 상생 플랫폼 구축 및 공공 구매 상담

회를 개최하고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실 운영지원과 해드림 봉사단 

운영 등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 가치 실현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또 시정 및 기관 핵심사업, 경영혁신 등 경영성과에 대해 시장이 

CEO를 평가하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

가’에서도 최고 점수 94.32점을 획득해 기관의 우수성 인정에 이어 

최고 리더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영평가와 더불어 창립 

이래 최고의 결과를 달성했다.

공사는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

한 이래 2014년부터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창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는 금융부채 2조3천205억원 감축 

등 행정안전부 부채목표비율 300%를 준수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공사는 경영환경 개선 및 지속적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이 시민 삶의 질 개선까지 직접 이어질 수 있

도록 이익과 공공복리의 선순환을 이뤄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사장은 “늘 애정으로 공사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

러분께 감사드리며, 밤낮으로 인천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

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인천시민께

서 주신 관심에 대한 보답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

과 삶의 터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주

거복지와 도시의 새로운 탄생을 이뤄 시민의 도시, 대한민국의 더 

큰 인천을 위한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정의 정진

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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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평가에 이어 내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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